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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부르주아 형상_제프와 일로나> 대리석 113×71.1×53.3cm 1991 (사진:권현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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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올리브 오일> 2004~2009 (사진: 권현정)

<네덜란드 커플> 캔버스에 유채 213.4×274.3cm 2007 (사진: 권현정)

제프 쿤스는 송은아트스페이스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각각 
포즈를 취했다. 그는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'욕망'과 '소통'이란 
단어를 키워드로 삼았다. "세 작품은 어떤 소통을 갈망하고 
있어요. 조각품 <부르주아 흉상-제프와 일로나>는 남녀가 서로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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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망하면서도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죠. 마치 
마사치오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처럼요. 그러나 제 
작품에는 그런 감정조차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받아들입니다. 
회화 <네덜란드 연인>도 마찬가지에요. 이본 목판화에서 막 
성교를 시작하려는 장면과 제 자화상이기도 한 원숭이 인형의 
모습이 뒤섞여 있죠. 저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본성도 드러내고, 
다윈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도 반영했어요." 거울처럼 대상이 
비치는 평면 스테인리스 작품 <올리브 오일>에 관해서는 "예술은 
항상 세상을 대면해야 해요.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찾는 게 
중요합니다"라고 설명했다.

<메이드 인 헤븐> 리토그래프 인쇄 광고판 317.5×690.9cm 1989 Ò Jeff Koons

<강아지> 혼합재료 1234.4×1234.4×650.2cm 1992 Ò Jeff Ko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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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풍선 강아지(빨강)> 하이크롬 스테인리스 스틸에 투명 채색 코팅307.3×363.2×114.3cm 1994~2000 Ò Jeff Koons

스테인리스를 최적의 상태로 가공한 <셀레브레이션> 연작으로 
대중적 지지까지 확보했다. 풍선 강아지, 사탕, 하트, 다이아몬드, 
부활절 계란 형상을 한 작품은 세계 주요 미술관의 랜드마크로 
자리 잡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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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성심(바이올렛/골드)> 고크롬 스테인리스스틸 투명 코팅 
373.3×213.4×121.9cm 2006 신세계백화점 제공

올해 4월 서울 명동의 신세계백화점 옥상에 그의 작품 <성심(-
Sacred Heart)>이 설치되었다. 그는 이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 
방문한 바 있다. 

제프 쿤스

1955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요크 출생. 메릴랜드미술대와 
시카고미술학교 졸업. 1977년 뉴욕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으로 
작품 활동 시작. 1985년 뉴욕에서 첫 개인전 개최 후, 
교토 국립현대미술관(1990),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(1992), 
뉴욕 휘트니미술관(2000), 파리 퐁피두센터(2000), 베를린 
구겐하임미술관(2000), 파리 카르티에현대미술재단(2001), 
베니스 팔라초그라시(2006), 시카고 현대미술관(2008), 
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, 런던 서펜타인갤러리(2009), 
베니스 푼타델라도가나(2011) 등 전세계 주요 공간에서 
다수의 전시 개최. 2010년 로열아케데미 명예회원, 
내셔널아트클럽 명예훈장(2009), 존 싱클턴코플리상(2009), 
스코히건 조각상(2002) 등 수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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